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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차 지부교섭_추가 제시안 없음]

보쉬 용인본사로 간다!
다음주까지 제시안 준비 못하면 보쉬 본사에서 교섭 진행

한달째 제시안이 없다!
15일(목) 15차 지부교섭이 열렸지만, 사측의 제
시안은 없었다. 9월 17일 교섭 이후 한달만에 열
린 교섭이었는데도 사측은 요지부동이다. 중앙교
섭에서 합의된 내용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심지어는 현재 각 사업장에
서 허용하고 있는 내용들도 합의안에는 못 넣겠
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사용자들은 지부교섭 
타결의지가 전혀 없다.

올해 넘겨도 상관없다!
여름휴가, 추석까지 넘긴 상황에서도 타결의지가 
없다면 연말까지 넘길 수도 있다. 지부도 급할 
것 없다. 11월에 정부의 노동법 개악이 예정된 

상황에서 오히려 쟁의권 가진 상태에서 총파업을 
벌일 수 있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다음주부터는 용인으로 간다!
지부는 다음주 수요일까지 사측 제시안이 마련되
지 않으면 보쉬 용인본사로 직접 찾아가서 교섭
한다. 공직취임 등 지부교섭 요구안에 대해 계속
해서 반대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보쉬자
본을 직접 찾아가서 교섭한다. 
지부는 지난주 보쉬 용인본사 규탄 집회를 시작
으로 이번주는 한온시스템의 대주주인 한앤컴퍼
니 규탄집회를 연다. 앞으로 지부교섭을 파행으
로 몰고 있는 자본을 상대로 직접적인 타격 투쟁
을 벌여나갈 것이다.



교섭속보 제15호

  15차 교섭 속기록

다음주까지제시안마련하라다음주까지제시안마련하라다음주까지제시안마련하라
노 : 교섭을 올해 넘길 생각 있나? 중앙 합의안은 수
용해야 한다. 공직취임도 지부가 양보할 수 없다. 법
에 위배되지 않고 처우는 별도 논의하기로 했는데도 
안돼서 답답하다. 어제 용인도 갔다왔고 다음주는 한
앤컴퍼니 앞에서 지부 확간 집회할 예정이다. 지부가 
쟁의권 계속 갖고 있으면 좋다. 11월에 노동법개악 
총파업도 예정되어있다. 시간은 노조 편이다. 사용자
가 시간 끌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10월 안에 마무
리하자. 우린 충분히 양보했다. 오늘이라도 합의할 수 
있으면 하자. 안될 거 같으면 오늘 교섭 마무리하자.
사 : 이렇게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부교섭 
참석한 임원으로서 안타깝다. 지부장님이 개별기업 대
표이사 만나고 노력하는데 마땅한 답신이 안나와서 
교섭위원들도 힘들 것 같다. 진짜 많이 늦었다. 사용
자도 최대한 노력하겠다.
노 : 오늘은 제시안 없다는 거죠? 그럼 다음주부터 용
인 보쉬 본사에서 교섭하자. 
사 : 회사별로 검토하고 있으니 시간을 좀 더 달라. 
안이 나오지 않으면 서로 시간 낭비만 될 것 같다. 이
런 사태로 교섭 차수만 늘려야 하는지 오늘 심도있게 
논의했으면 한다. 
노 : 그건 사용자끼리 논의할 일이다. 주1회 진행은 
그대로 하고 용인에서 하자는 제안이다. 사업장 출입, 
감염병 조치들 이미 다 하고 있다. 이것도 수용 못한
다고 하면 답답하다. 합의된 내용이 큰 사업장은 부담
되는 내용이 없다. 보쉬나 한온이 부담되는게 있나?
사 : 중앙교섭도 사용자는 다수결 투표로 의견접근안 
동의했을 정도로 내부적으로 의견이 분분했다. 지역 
사용자가 부담갖는 것도 이해해달라. 사업장 출입, 노
동조합 활동 보장은 확장성이 크다. 쟁의기간 중 징계 

및 전출을 못한다는 건 간신히 동의된 조항이다. 
노 : 노조파괴할 의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노조 가입범위가 사무실 노동자까지 확대되면서 쟁의 
중 전출이 문제가 될 소지가 더 커지고 있다. 
사 : 지금 합의된 내용은 광범위한 의미다. 쟁의와 관
련 없어도 전출이 아예 안될 수 있다. 
노 : 업무상 필요하면 지회장과 논의해서 풀 문제다. 
업무상 전출인지, 보복성 전출인지 본인이 가장 잘 안
다. 중앙교섭 의견접근안에 대해서 회사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회의록에 남겨도 좋다. 여기 앉아있는 교
섭위원이 위에 보고하고 승인 받아야 하는데 곤란함
이 있다고 하면, 보쉬 용인본사 가서 지부가 직접 요
구하고 교섭하겠다. 우리는 사용자가 안나와도 용인으
로 가겠다. 타결 의지있으면 용인으로 오셔라.
사 : 교섭 장소가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 관례대로 
하자. 갑작스레 용인에서 하자는건 재고해달라.
노 : 충분히 보쉬 대표에게 얘기했다.  한달 동안 제
시안이 안나왔다. 우리는 기다릴만큼 기다렸다. 보쉬 
대표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음 교섭까지 제시
안 낼 수 있으면 하겠다. 
사 : 다음주까지 정리해보겠다. 준비하겠다.
노 : 수요일까지 답변보고 목요일 교섭 장소 정하겠
다. 이 많은 사람이 매번 검토해보겠다, 생각해보겠다
는 얘기만 듣고 이렇게 교섭에 와서 시간 낭비하고 
있다. 그러니 용인으로 찾아가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지부교섭에서 안풀리면 해당 사업장에서 교섭해야 답
이 나올 것 같다. 나머지 사업장은 무슨 죄가 있나? 
계속 시간만 달라고 하면 얼마나 어떻게 드려야 하나? 
노사관계가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